
글 정수희  사진 조채은 

문화로 상생하는 샘의 터전
조치원문화정원

8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시의 샘’ 역할을 충실히 했던 조치원정수장. 

과거 기능의 경계를 허물고 새롭게 복원해 

지역문화를 아우르는 커뮤니티 공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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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함께 흐른 삶

1935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조치원정수장은 약 80년 동안 조치원 일

대의 수도를 공급하며 인근 지역주민의 삶과 함께 흘렀다. 당시 주민의 

생활용수 공급 외에도 조치원역 증기기관차의 운행을 위해 필요한 물을 

공급한 주요시설이기도 했다. 이후 광역수도망이 구축되면서 쓸모를 잃

고 녹이 슬어 빛이 바래졌지만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사업에 선정, 도시재생을 만나 2019년 7월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인 ‘조치원문화정원’으로 재탄생했다. 

조치원문화정원은 주민이 문화예술을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인근 

평리근린공원과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 10,656㎡ 규모의 문화정원으로 

탈바꿈했다. 공간의 건축물 또한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은데, 전국의 정

수장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일제 근대 건축물로써 문화재생의 존재성을 

새기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2019 대한민국 공간

문화대상 대상, 같은 해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을 받았다. 또 다른 의

미로 지역문화를 꽃피우며 주민들과 삶을 함께하는 것이다.

역사적 가치가 지역의 고유성으로 

현재 조치원문화정원은 지역주민의 소통 광장을 비롯해 지역청년의 문

화예술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붉은 

벽돌 건물인 기억공간 ‘터’다. 이 공간은 1970년대 증축한 예전 정수장 

본관 건물로 리노베이션 당시 최대한 옛 모습을 보존해 복원했다. 이후 

2021년부터 조치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린 카페가 자리하다가 현재는 

갤러리로 활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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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문화정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원지길 75-21 

조치원문화정원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 공간은 ‘뜰’이

다. 실내공연 및 세미나, 강연, 연주회, 행사 등 문화예

술 활동 외에 주민행사도 진행한다. 전시공간 ‘샘’은 

정수장의 오래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지하공간으로 

과거 약품투입실과 하부저수조의 역할을 담당했으나 

지금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지하공간의 

벽면에 물이 담겨 있던 옛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묘한 감정을 준다. 

이 외에도 그룹활동과 문화예술을 비롯한 원데이클래

스를 진행할 수 있는 창작공간 ‘원’, 넓고 푸른 잔디마

당과 분수대가 펼쳐진 ‘야외무대공연장’, 미디어아트 

전시를 진행하는 문화정원의 상징성을 지닌 ‘급속기·

침전기’ 등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콘텐츠를 구성해 

지역주민과 관객이 문화예술을 참여 및 공유할 수 있

도록 선보이고 있다. 

지역문화의 마르지 않는 샘

붉은 벽돌 건물 ‘터’에는 현판이 걸려 있다. 감천류여

람(甘泉流如藍), “감미로운 샘물이 흐르며 쪽빛하늘을 

품다”라는 뜻이다. 한때 물길이었던 이곳은 사람 길로 

재탄생해 새로운 문화 길의 터전을 삼아 흐르고 있다. 

본래의 기능을 잃어도 역사적 공간의 가치를 발견한

다면, 지역의 고유성을 지닌 문화 커뮤니티로써 다양

한 세대를 품으며 자생할 수 있음도 증명했다. 오랜 시

간 축적한 역사를 품고 이제는 지역주민의 일상에 스

며든 조치원문화정원의 샘이 마르지 않는 이유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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